
특수아동교육연구, 제26권 제3호 187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2024. Vol. 26, No. 3, pp. 187~208
DOI: http://dx.doi.org/10.21075/kacsn.2024.26.3.187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그릿, 직무만족 사이의 구조적 관계 

최 희 철1·강 혜 진*2·김 영 미3·신 송 현4·유 수 현5

1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2광주여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3광주여자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4,5광주여자대학교 상담임상심리학과 석사과정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pecial Education Teachers’ 
General Self-Efficacy, Grit, and Job Satisfaction

Choi, HeeCheol1·Kang, HyeJin2·Kim, YoungMi3·Shin, SongHyeon4·You, SuHyeon5

1Kwangju Women’s University,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2Kwangju Women’s University, Dep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3Kwangju Women’s University, Dep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4,5Kwangju Women’s University, Dept.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general self-efficacy, grit (i.e., 

consistency of interests, perseverance of effort), and job satisfaction in special education teachers.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on 276 special education teachers, examining their general 

self-efficacy, grit (consistency of interests, perseverance of effort), and job satisfaction. The study 

employ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test the fit of the measurement model and the 

structural model and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wo mediation effects. Result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general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positive.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consistency of interes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was not significant.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perseverance of eff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positiv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in special education teachers is partially mediated by 

perseverance of effort. Furthermore, enhancing self-efficacy and perseverance of effort in 

special education teachers may help improve their job satisfaction.

※ Key words：Special Education Teachers, General Self-Efficacy, Grit, Consistency of Interests, 
Perseverance of Effort,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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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통제함으로써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Bandura, 1997). Bandura는 이런 과정의 선행조건으로 개인이 결과를 얻는 데 필요

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생각, 감정, 동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역경을 극복하려 할 것이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의 효과는 건강, 운동, 직업 영역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김영한, 

백지혜, 2010; 김자경, 2015; 조한익, 2020; Burić & Moè, 2020; Burić, Slišković, & Sorić, 

2020; Tschannen-Moran & Hoy, 2001).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영역 특정

적 자기효능감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과제들과 상황들에서 전반적

으로 개인이 효율적인 수행을 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정도를 뜻한다(Chen, Gully, & Eden, 2001). 

예를 들어,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측정 문항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나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오인수, 2002)와 같이 구체적인 장면이나 상황을 특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영역 특정적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제들과 성취 상황들에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

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된다(Bandura, 1997). 예를 들어, 영역 특정적 

자기효능감(예, 교사 효능감)의 측정 문항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다”(김아영, 김미진, 2004)와 같이 특정 맥락에서 구체

적인 상황까지 특정한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영역 특정적 자기효능감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연구자들(Bandura, 1997; 

Chen, Gully, & Eden, 2001)은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한다. Bandura(1997)는 영역 특정적 자기

효능감(예, 교사효능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 수행이 결과기대와 조합되어 다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에 대한 효과를 주장

한 연구자들(Chen, Gully, & Eden, 2001)은 다양한 과제와 상황에서 높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은 영역 특정적 자기효능감으로 파급(spill-over)될 것이므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결국에 다양한 과제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았다. 교육분야에서 수행된 일부 연구

는 교사의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는데, 이 연구들 중 상당수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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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적 자기효능감으로 볼 수 있는 교사효능감에 초점을 맞추었다(예, Burić & Moè, 2020; Burić, 
Slišković, & Sorić, 2020; Tschannen-Moran & Hoy, 2001). 이에 반해 교사 또는 특수교

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특수교사에 초점을 두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와 그 효과를 그릿(Grit: 

흥미유지, 노력지속)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파급효과 가설에 바탕하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상황을 초월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기에 새롭거나 애매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수행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변인으로 여겨진다(오인수, 2002).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교직에서의 다양한 상황에서 효율적으

로 대처할 것이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수행업무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학급관리, 도전행동 지도를 넘어 경우에 따라서 장애학생의 건강돌봄,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의 

상담,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와의 상담, 최악의 상태로는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일을 겪는다. 특수교사가 이런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직무만족은 떨어지고, 

소진까지 경험할 수 있다(김영석, 2021; 이성용, 이승훈, 2020; 이승훈, 이성용, 2020).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특수교사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에 기반하여 행동하고 좋은 행동 결과에 이름으로써 낮은 직무만족, 소진

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직에서의 직무만족은 교사 개인이 지각하는 직무관련 욕구

의 충족 정도에 의해 생성되는 모든 감정을 포함하는 심적 상태로 정의되며(노종희, 2001), 교사 

개인이 경험하는 직무만족은 더 높은 행복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다(허무열, 신혜경, 전미란, 

2021). 또한 직무만족은 교사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수업에서 더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과

도 유의한 관련이 있다(박재국, 2021; 오선숙, 박진영, 2016). 요약하면, 본 연구는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특수교육의 교육적 효율성과 교사의 행복 모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만족을 유의

하게 정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모형지정을 위해 일반적 자기

효능감, 그릿, 직무만족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는 일부 연구(박상희, 최희철, 박희정, 김영미, 신혜

정, 2024)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어떤 수행과 

관련된 영역 특정적 자기효능감에 파급효과를 가짐으로써 그 수행과 관련된 행동의 여러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helton, 1990). 또한 Bandura(1997)는 영역 특정적 자기효능감은 도전적

인 과제에 효용성을 갖지만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과제에서 효용성을 갖는다고 하였다(오

인수, 2002). 이런 논리에 기반하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교직 수행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측면

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특수교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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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을 가질 것이고, 이는 높은 직무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알아본 한 연구(박상희 등, 2024)는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플로리싱(flourishing)과 그릿(노력지속, 흥미유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뒤에도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상희 등(2024)의 연구는 그릿을 매개변인이 아닌 자기효능감과 동일한 독립변인으로서 

회귀모형에 투입하는 한계를 보여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직무만족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특수교사는 직무만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사고하고, 동기화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효능

감이 높은 특수교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노력하고, 그 과정에 장애나 역경이 생기더라도 극복

하려는 의지를 발휘하고자 할 것이다(Bandura, 1997). 그리고 결국에는 목표를 달성하고 만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Duckworth, Peterson, Matthews와 Kelly(2007)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인내와 열정을 그릿으로 정의한다. 연구자들은 그릿은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과정에 실패와 역경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흥미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능

이나 재능보다 지속적인 흥미유지와 끈질긴 노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Duckworth 

등(2007)은 그릿을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의 두 요인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런데 Bandura(1997)

에 의하면 효능감 신념이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효능감은 사람들이 추구하

고 선택하는 행동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

일 것인가, 장애와 실패에 직면하였을 때 얼마나 오래 참을 것인가, 어떤 수준의 성취를 실현할 

것인지가 효능감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Dugan, Hochstein, Rouziou와 Britton(2018)은 

영업직 사원을 대상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연구에서 영역 특정적 자기효능감(예, 나는 

나의 요청을 고객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쉽다)이 높을수록 그릿이 높고, 그 결과 성과와 

직무만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Bandura(1997)의 제안처럼 자기효능감이 그릿을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한편, 그릿이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한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는 그릿의 흥미유지보다 노력

지속에 의해 더 강하게 매개될 것 같다. 예를 들어, 메타분석 연구(Credé, Tynan, & Harms, 2017)

에 의하면 그릿의 한 요인인 노력지속의 결과 변인에 대한 유의한 효과는 일관성 있게 보고하나, 

흥미유지 요인은 관련 변인에 대한 효과성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

내의 교사를 대상으로 그릿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이혜원(2020)은 유아교사의 소명의식이 그릿을 부분매개로 하여 직무만족에 이른다

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하위요인의 효과를 알아본 조성진과 안연경(2023)의 연구는 교사효능감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그릿, 직무만족 사이의 구조적 관계   191

과 그릿의 하위요인(노력지속, 흥미유지) 모두가 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강신영과 문혁준(2019)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에 노력지속이 흥미유지보

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그릿이 교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하위요인(노력지속, 흥미유지)에 따른 효과는 다를 것이라고 시사한다. 

특히 특수교육에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과정

에서 특수교사의 열정과 끈기, 즉 그릿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흥미유지보다 노력지속을 매개하여 상대적으로 직무만족에 

더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그릿, 직무만족 사이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기대가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그릿, 직무만족 사이의 구조

적 관계에서 그릿을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으로 구분하여 그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한가?

둘째,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흥미유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셋째,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노력지속의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특수교사 276명이었다. 이 중 21명은 일부 변인에서 응답을 누락하였으나 

그릿, 일반적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에는 모두 반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76명 모두를 대상으

로 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Ⅱ-1>과 같다. 성별은 남자 43명(15.6%), 

여자 233명(84.4%)으로 여자가 많았다. 재직유형은 특수학교 교사가 120명(43.5%), 일반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156명(56.5%)이었다. 재직상태는 정규직(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 근

무) 242명(87.7%), 비정규직(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시간제 근무) 32명(11.6%), 미응답 

2명(0.7%)이었다. 현재 담당하는 교육과정은 유아특수 35명(12.7%), 초등특수 116명(42.1%), 

중등특수 123명(44.6%), 미응답 2명(0.7%)이었다. 교육경력은 5년 미만 76명(27.5%),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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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0년 미만 64명(23.2%),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 31명(11.2%), 15년 이상에서 20년 미

만 41명(14.9%), 20년 이상에서 25년 미만 42명(15.2%), 25년 이상이 22명(8.0%)이었다. 학력

은 학사 170명(61.6%), 석사과정/수료 23명(8.3%), 석사 72명(26.1%), 박사과정/수료 3명

(1.1%), 박사 8명(2.9%)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 97명(35.1%), 결혼/동거 169명(61.2%), 이혼 

2명(0.7%), 미응답 8명(2.9%)이었다.

Variable n (%) Variable n (%)

Gender
Male 43(15.6)

Teaching 
Experience

10~14 years 31(11.2)

Female 233(84.4) 15-19 years 41(14.9)

Employment 
Type

Special School 120(43.5) 20-24 years 42(15.2)

Special Class 156(56.5) 25 years or more 22(8.0)

Employment 
Status

Full-time 242(87.7)

Education 
Level

Bachelor’s 170(61.6)

Fixed-term/
Part-time

32(11.6)
Master’s in 

Progress/Incomplete
23(8.3)

No Response 2(0.7) Master’s 72(26.1)

Teaching 
Level

Kindergarten 35(12.7)
Doctoral in 

Progress/Incomplete
3(1.1)

Elementary 116(42.0) Doctorate 8(2.9)

Middle School 123(44.6)

Marital 
Status

Single 97(35.1)

No Response 2(0.7) Married/Cohabiting 169(61.2)

Teaching 
Experience

Less than 5 years 76(27.5) Divorced 2(0.7)

5-9 years 64(23.2) No Response 8(2.9)

<Table Ⅱ-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표 Ⅱ-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N＝276)

2. 측정도구 

1) 일반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는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Chen, Gully와 Eden(2001)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

효능감 척도를 오인수(2002)가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나는 마음속으로 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무슨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와 같다. 이 척도는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진술 문항으로 표현되어 있다. 문항 양호도를 알아본 결과, 모든 문항은 각각 .889에서 

.916까지의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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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릿

본 연구는 특수교사의 그릿을 Duckworth와 Quinn(2009)이 개발한 축약형 그릿 척도(The 

Short Grit Scale: GRIT-S)를 임효진과 류재준(2021)이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8개 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릿 척도는 2개의 하위요인(흥미유지, 노력지속)으로 구분된다. 흥미유지는 부정 진술 문항(4

개)으로, 노력지속은 긍정 진술 문항(4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유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장

기간에 걸쳐서 한 가지 목표나 관심을 유지하는 정도가 높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문항의 예는 “나

는 목표를 세우지만 나중에 그것과는 다른 일을 하곤 한다”와 같다. 노력지속은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끈기와 인내가 높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문항의 예는 “나는 시작

한 것은 뭐든지 끝장을 본다”와 같다. 본 연구에서 흥미유지 문항들은 .725에서 .764 사이의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나타냈고 내적 합치도는 .800이었다. 노력지속 문항들은 .683에

서 .786사이의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773이었다. 전체 8개 문

항의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760에서 .787사이였고, 내적 합치도는 .798이었다.

3) 직무만족

본 연구는 특수교사의 직무만족을 Brayfield와 Rothe(1951)의 직무만족척도에서 사용된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맡은 일에서 평소에 만족, 즐거

움, 보람 등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아주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높으면 현재 하는 일에서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석관호와 윤세정(202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2이었다. 본 

연구에서 5개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871에서 .905사이였고, 내적 합치도는 .907이었다.

3. 자료분석 및 모형평가 

1)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자료의 기술통계(M, SD, 왜도, 첨도, 상관계수)와 구조방정식 모형을 jamovi 2.4.8

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문항별 결측 비율은 인구학적 변인에서 최소 0.7%에서 최대 3.98%로 

나타났다. 즉, 연령은 11명(3.98%), 재직상태는 2명(0.7%), 담당 교육과정은 2명(0.7%), 결혼상

태는 8명(2.9%)이 결측이었다. 반면,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노력지

속, 흥미유지, 직무만족에서 결측은 없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인의 구성개념이 타당한 

것이 확인되어야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의 검증이 의미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2단계 접근

을 하였다. 먼저, 1단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노력지속, 흥미유지, 직무만족의 잠재변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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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특수교사에게서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둘째, 2단계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잠재변인으로서 일반적 자기효능감, 노력지속, 흥미유지, 

직무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가 자료에 합치하는지를 알아보았다.

2) 묶음 변인 구성과 기술통계

구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인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서 측정변인을 구성하여야 하며 일반적

으로 1개의 잠재변인 당 3개의 측정변인을 구성하게 되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이 식별될 수 있다

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노력지속, 흥미유지, 직무만족의 측정변

인은 문항묶음 방법을 적용하여 3개의 측정변인을 각각 갖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문항묶음

을 오차변량 분배전략 중 하나인 요인 알고리즘 방법으로 만들었다(이지현, 김수영, 2016; 최희철, 

2022; 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즉, 일반적 자기효능감, 노력지속, 흥미유

지, 직무만족 각각에 대하여 요인의 수를 1개로 설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

로 문항들을 요인계수 크기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다. 그런 뒤 각 척도의 문항을 3개의 문항

묶음에 순차적으로 잔여 문항이 없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할당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문항에 할당

된 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는 <표 

Ⅱ-2>와 같다. Kline(2005)은 자료의 정상성과 관련하여 왜도의 값은 절대치로 3.0을 초과하면 

문제가 있고, 첨도의 값은 절대치로 20을 초과하면 심각하게 단변량 정상성을 침해한다고 보았

다. <표 Ⅱ-2>의 왜도와 첨도 모두는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는 <표 Ⅱ-3>과 같다.

Variable M SD Skewness Kurtosis

General Self-Efficacy 1 11.4 2.04 -.559 .760

General Self-Efficacy 2 7.64 1.31 -.214 .111

General Self-Efficacy 3 11.8 1.77 -.406 .597

Consistency of Interests 1 3.10 .988 -.559 -.830

Consistency of Interests 2 3.30 1.01 -.214 -.658

Consistency of Interests 3 7.12 1.64 -.406 -.360

Perseverance of Effort 1 3.78 .919 -.503 -.137

Perseverance of Effort 2 4.00 .896 -.890 -.966

Perseverance of Effort 3 6.88 1.59 -.204 .160

Job Satisfaction 1 3.82 .960 -.789 .472

Job Satisfaction 2 7.88 1.56 -.844 1.31

Job Satisfaction 3 7.92 1.76 -.978 .989

<Table Ⅱ-2> Descriptive Statistics(M, SD ) and Normality(Skewness, Kurtosis) of Variables

<표 Ⅱ-2> 변인들의 기술통계(M, SD )와 자료의 정상성(왜도, 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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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GSE1

2.GSE2 .806***

3.GSE3 .767*** .776***

4.CI1 .287*** .282*** .303***

5.CI2 .168** .195** .234*** .556***

6.CI3 .291*** .288*** .392*** .611*** .557***

7.PE1 .533*** .496*** .470*** .201*** .085 .266***

8.PE2 .487*** .472*** .429*** .243*** .061 .220*** .729***

9.PE3 .482*** .547*** .601*** .329*** .200*** .393*** .453*** .425***

10.JS1 .451*** .477*** .394*** .172** .208*** .210*** .423*** .342*** .342***

11.JS2 .521*** .540*** .478*** .182** .125* .264*** .511*** .473*** .386*** .802***

12.JS3 .337*** .428*** .357*** .135* .202*** .245*** .320*** .263*** .286*** .748*** .726***

<Table Ⅱ-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표 Ⅱ-3>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ote: GSE: General Self-Efficacy, CI: Consistency of Interests, PE: Perseverance of Effort, JS: Job Satisfaction
*p < .05, **p < .01, ***p < .001

3) 모형적합도의 평가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Hair, Black, Babin, Anderson과 Tatham(2006)의 사례 수를 고려

한 기준에 기반하여 실시되었다. 그들은 250명 이상일 때, 측정변인 수를 3가지로 구분하여 적

합도 기준을 제시하였다. 1) 측정변인의 수가 12개 미만이면 2값은 유의하지 않다고 예상된다. 

그리고 TLI 와 CFI 지수는 .95 이상, RMSEA 지수는 CFI 지수가 .97 이상이면서 .07 미만의 

값을 보이면 모형이 적합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 측정변인 수가 12개에서 30개 미만이면 2

값은 유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TLI 지수와 CFI 지수는 .92 이상이면서 .08 이하의 값을 보이면 

모형이 적합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 측정변인 수가 30개 이상이면 2값은 유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TLI 지수와 CFI 지수는 .90 이상, RMSEA 지수는 CFI 지수가 .92 이상이면서 

.08 이하의 값을 보이면 모형이 적합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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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측정모형

본 연구는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흥미유지, 노력

지속, 직무만족의 잠재변인이 측정변인에 의하여 타당하게 측정되는지를 알아보고자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Ⅲ-1>은 측정모형의 검증결과이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는 CFI 는 

.933, TLI 는 .907, RMSEA 는 .089로 모형적합도 기준에 가까웠다.

Model 2 df Scaled 2 CFI TLI RMSEA

Measurement Model 173*** 48 153*** .933 .907 .089

<Table Ⅲ-1> Goodness-of-Fit of the Measurement Model

<표 Ⅲ-1> 측정모형의 적합도

Note: Model estimation was conducted using the MLR method.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서 나타난 요인계수와 그 유의도는 [그림 Ⅲ-1]과 <표 Ⅲ-2>에 제시하였

다. 모든 요인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Fig. Ⅲ-1] Results of the Measurement Model Validation

[그림 Ⅲ-1] 측정모형 검증 결과

Note: GSE: General Self-Efficacy, CI: Consistency of Interests, PE: Perseverance of Effort, JS: Job Satisfaction. 

The values outside the parentheses ar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β), and the values inside 

the parentheses are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B ). All factor loadings were significant at 

the p < .001 level. Correlations among all latent variables were also significant at the p < .00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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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 Indicator
Factor Loading

B SE β

General Self-Efficacy

GSE1 1 .893

GSE2 .654*** .032 .903

GSE3 .838*** .044 .859

Consistency of Interests

CI1 1 .777

CI2 .909*** .096 .694

CI3 1.707*** .201 .694

Perseverance of Effort

PE1 1 .862

PE2 .901*** .060 .814

PE3 1.160*** .158 .577

Job Satisfaction

JS1 1 .889

JS2 1.667*** .120 .911

JS3 1.662*** .090 .808

<Table Ⅲ-2> Factor Loadings of the Measurement Model

<표 Ⅲ-2>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Note: ***p < .001. GSE: General Self-Efficacy, CI: Consistency of Interests, PE: Perseverance of Effort, JS: Job 

Satisfaction

2. 구조모형

본 연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그릿(흥미유지, 노력지속)이 매개한다는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표 Ⅲ-3>과 같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TLI 는 .910이었다. 이는 TLI 가 .90 이하이면 모형 재지정이 요구된다는 

기준(Wang & Wang, 2020)을 넘어서 구조모형이 타당하다고 시사한다. RMSEA는 .05에서 .08 

사이이면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Wang & Wang, 2020), 본 연구의 모형에서 

RMSEA는 .088로 기준에 근사하였다. Hair 등(2006)은 CFI 와 RMSEA를 조합하여 모형적합도

를 평가할 것을 권장하며, 그 기준을 CFI 가 .97 이상이면서 RMSEA가 .07 미만이면 적합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CFI 가 .933이면서 RMSEA가 .088로 기준에 가까웠다. 이 모두

를 고려하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Model 2 df Scaled 2 CFI TLI RMSEA

Structural Model 174*** 49 153*** .933 .910 .088

<Table Ⅲ-3> Goodness-of-Fit of the Structural Model

<표 Ⅲ-3> 구조모형의 적합도 

 

Note: ***p < .001. Model estimation was conducted using the ML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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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Ⅲ-2]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Validation

[그림 Ⅲ-2] 구조모형 검증 결과

Note: GSE: General Self-Efficacy, CI: Consistency of Interests, PE: Perseverance of Effort, JS: Job Satisfaction. 

The values outside the parentheses ar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β), and the values inside 

the parentheses are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B ). All factor loadings were significant at 

the p < .001 level.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에서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Ⅲ-4>와 같다. 첫째,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에서 흥미

유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 =.008, β =.018, p > .05). 둘째,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에서 노력지속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B =.101, β =.214, p < .01).

Independent
Variable

Mediating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Direct 
Effect

General Self-Efficacy →
Job 

Satisfaction
.170*** .050 .361

Mediation 
Effect

General Self-Efficacy →
Consistency 
of Interests

→
Job 

Satisfaction
.008 .012 .018

General Self-Efficacy →
Perseverance 

of Effort
→

Job 
Satisfaction

.101** .035 .214

<Table Ⅲ-4> Results of Mediation Effect Testing

<표 Ⅲ-4> 매개효과의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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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p < .01, ***p < .001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그릿, 직무만족 사이의 구조적 관계에서 흥미유지

와 노력지속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였다. 둘째,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는 흥미유지에 의하여 유의하게 매개

되지 않았다. 셋째,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는 노력지속에 의하

여 유의하게 매개되었다. 연구문제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특수

교사가 학교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다양한 상황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여전히 직무만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역 특정적 효능감으로서 교사효능감이 높은 특수교사가 교직에서 높은 직무만족

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김영한, 백지혜, 2010; 김자경, 2015; 백승민, 최승숙, 

2012).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든 교사효

능감이든 자기효능감은 교사의 직무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사효능감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김영한, 백지혜, 2010; 김자경, 2015; 백승민, 최승숙, 

2012)의 결과들은 학교 상황이나 수업 상황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특수교사의 믿음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자기효능감 이론의 영역 특정적 관점(Bandura, 1997)을 검증

하고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과제들과 

Independent
Variable

Mediating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Individual 
Effects

General Self-Efficacy →
Consistency 
of Interests

→ .174*** .031 .412

General Self-Efficacy →
Perseverance 

of Effort
→ .301*** .027 .689

Consistency 
of Interests

→
Job 

Satisfaction
.047 .070 .042

Perseverance 
of Effort

→
Job 

Satisfaction
.334** .112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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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들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Chen, Gully, & 

Eden, 2001)도 행동 결과 즉, 특수교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는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과 관련하여 그 시사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수교사는 학교현장에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학급

관리, 도전행동의 중재를 넘어 장애학생의 건강돌봄, 학부모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민원 

발생 시 그에 합당한 법적 대응까지 매우 폭넓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현시대의 실정이다. 이러한 불확실하고, 돌발적이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일반적 자기효

능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직무만족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외국의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자아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의 상황에서 효율적인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en, Gully, & 

Eden, 2001). 따라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특수교사는 교직 업무에서 발생하는 매우 다양

한 문제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이 유발

되고(Burić, Slišković, & Sorić, 2020),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이는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흥미유지의 매개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낮아서 직무만족이 높지 않은 경우에 그릿의 

흥미유지를 높이더라도 직무만족의 향상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시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개효과의 과정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흥미유지에 대한 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

였으나, 흥미유지의 직무만족에 대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서 매개효과의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흥미유지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한 결과는 자기효

능감이 우리가 추구하고 선택한 행동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본 Bandura(1997)의 제안과 일치

한다. 이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특수교사는 자신의 장기목표를 달성하고자 흥미유지 행동

을 지속할 수 있다고 시사한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흥미유지의 매개효과 가설이 유효하지 않다

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반복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Duckworth 등(2007)은 

그릿을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는데, 이후의 연구에서 

성공과 성취에 대한 흥미유지 요인의 효과는 연구마다 일치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Credé, 

Tynan와 Harms(2017)는 그릿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그릿의 구조, 성과, 유지율 등의 관계

에 대해 분석한 결과, 흥미유지는 노력지속보다 성과를 더 잘 예측하지 못하였다. 국내의 보육교

사 대상의 연구(강신영, 문혁준, 2019)에서도 그릿의 흥미유지가 노력지속보다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력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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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직업적 특성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Duckworth 등(2007)은 장기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지속적인 흥미유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장기적

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한데, 이때 중단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기 위해서는 관심사에 대한 흥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Ericsson, Krampe, & Tesch- 

Römer, 1993). 그런데 교직의 업무는 대체로 1년 단위로 다양한 업무가 계획되고 실행되기 때문

에 수년간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하는 직군들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특수교사 자신의 

장기목표를 이루기 위한 흥미유지의 영역과 실제로 학교에서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맡고 

있는 업무 영역의 불일치로 흥미유지가 직무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셋째,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노력지속은 매개효과가 있었다. 

매개효과의 과정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노력지속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노력지속

은 직무만족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노력지속의 매개효과 결과는 특수

교사의 자기효능감이 낮아서 직무만족이 높지 않은 경우 그릿의 노력지속을 높이면 직무에 대한 

만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 과제 수행 시에 얼마나 노력

을 기울일 것인지, 장애나 실패에 직면하여 얼마나 오래 참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장기목표 

달성을 향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결국 직무만족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Bandura 

(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매개효과의 과정에서 Duckworth 등(2007)은 그릿이 객관적 성취에 이르게 하는 주요

한 요인이라고 보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릿의 노력지속이 주관적인, 정의적 영역의 성취로 

볼 수 있는 직무만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강

신영, 문혁준, 2019)에서 그릿의 하위요인인 노력지속이 흥미유지보다 직무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영업직을 대상으로 한 Dugan 등(2018)의 연구에

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그릿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릿이 높은 경우 더 높은 직무만족을 

나타내었다. 즉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에도 더 노력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더 높은 성과와 직무만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특수교사의 경우도 직군의 특성상 많은 도전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한 질적

연구(황지원, 최진혁, 2022)에서 특수교사들은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의 유발 요인으로 학생 지도

의 어려움, 과도한 업무 등을 언급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인내, 체념, 동료지지, 외적 

활동을 제안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들은 다양한 장애 수준과 특성을 나타내며, 특히 발달장애 

학생들은 단기간에 교육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특수교육 현장

에서 특수교사들은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진보와 성장에 대한 더 많은 인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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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특수교사들은 다양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 노력

하고 인내할 것이며, 이것이 결국 높은 직무만족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와 관련한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

감이 낮아서 직무만족이 높지 않을 경우 직무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기보다 직무에 대한 노력

지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수교사의 자기

효능감이 낮아 직무만족이 낮을 경우, 직무를 향한 마음가짐에 있어서 특수교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교수전략, 교수기술, 대인관계 기술 등의 향상을 위한 장기적 목표를 

갖고 노력을 지속하면 능력이 변화할 수 있다는 성장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술향상을 위한 의도적 노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노력지속의 선행조건이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심리교육적 개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집단을 구성하여 교직 수행의 과정에서 거둔 

이전 성공경험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지지와 격려를 통한 동료들 간의 사회적 설득, 정서적 각성

의 감소(예, 이완훈련), 선배교사의 교직수행에 대한 모델링 등을 통하여 장기목표를 향한 노력

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력하면 직무만족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

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종단자료가 아닌 횡단자료에 기반하였으므로 강한 인과적 추론을 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다. 추후 연구는 종단자료에 기반한 모형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그릿, 직무만족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추후 연구

에서는 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교사의 업무와 관련된 효능감을 주로 측정하는 교사효능감

의 두 변인에 대해 보이는 상대적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특수교사

에만 초점을 두었고, 일반교사와 동일한 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지 않았다. 특수교사

와 일반교사의 근무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닌

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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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그릿, 직무만족 사이의 구조적 관계

최 희 철1·강 혜 진2*·김 영 미3·신 송 현4·유 수 현5

1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2광주여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3광주여자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4,5광주여자대학교 상담임상심리학과 석사과정 

연구목적: 본 연구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그릿(흥미유지, 노력지속), 직무

만족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특수교사 276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자기효능

감, 그릿(흥미유지, 노력지속), 직무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으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2개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는 정적으로 유의

하였다. 둘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에서 흥미유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에서 노력지속의 매개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특수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는 

노력지속에 의하여 부분 매개됨을 의미한다. 또한 특수교사의 자기효능감과 노력지속을 향상시

키는 것이 직무만족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핵심어：특수교사, 일반적 자기효능감, 그릿, 흥미유지, 노력지속,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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